
금호석유화학 임원 불법행위 적발
하청기업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리베이트 대납 … 접대․상납도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서형․김성채)의 간부들이 하청기업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리베이트

도 대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호석유화학과 협력기업 관계자 등 23

명을 입건하고 금호석유화학 A(51) 상무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월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2개 하청기업을 상대로 58회에 걸쳐 모두

1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50억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다른 하청기업에

창호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다시 6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출 부풀리기 차원에서 A상무 등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기업에게는 채무가 돼 허위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금액을 갚아야 한다.

실제거래와 허위거래가 뒤섞이면서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하청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

에 이르거나 하청기업 대표의 집이 가압류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상무 등은 리베이트를 약속해 공사를 수주하고 하청기업에 창호공사를 하도급해주는 조건으로 5억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납시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회식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하청기업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금호석유화학이 창호공사 재하도급 대가로 계열사가 시공한 미분양아파트 5채를 하청기업 3곳에 끼

워팔기 한 사실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호석유화학 간부들이 하청기업들로 구성된 골프모임을 조직해 매월 골프접대를 받고 하청기업 대

표로부터 외제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닌 사례도 적발했다.

경찰은 금호석유화학이 다른 10여개 하청기업과도 시공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하도급 횡포 사례로 보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과 함께 하청기업들이 적

극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해당 임원 단독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과실로 금호석유화학도 사실상 피해자”라며 “협력기

업 제보 및 내부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징계했고 추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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